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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검색 기간: 2025.5.9(금) ~ 2025.5.15(목) 

제공일시    2025 5 23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 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글로벌 정책 

1. 美 공화당, 전기차 세액공제 조기 종료 추진… 배터리 업계에 파장 

- 미국 공화당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상 전기차 세액공제를 조기 종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한국 배터리 업계가 

긴장하고 있음 

- 13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 공화당 의원들은 12일(현지시간) 공개한 법안에서 전기차 세액공제를 

2027년에서 2026년 말로 앞당겨 종료하는 내용을 포함함 

- 이번 법안에 따르면, 2026년 과세연도에 구매한 전기차 중 미국에서 2009년 말부터 2025년 말까지 20만대 이상 

판매한 제조업체의 차량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이는 실질적으로 세액공제가 올해 종료될 가능성을 의미하며, 

전기차 수요 감소로 인해 배터리 업계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짐 

(뉴스로드 2025.5.13) 

 

2. 캐나다, 차세대 원전 ‘SMR’ 잰걸음… G7 최초 설립 착수 

- 캐나다가 차세대 원전으로 꼽히는 ‘소형모듈원전(SMR)’ 설립에 착수하면서 G7 국가 중 최초 상용화를 추진함 

- 블룸버그는 캐나다 온타리오주가 SMR 4기 설립에 209억캐나다달러(약 21조원)를 투자하는 계획을 승인했다고 지난 

8일 보도함. 완공되면 30만 가구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할 전망임 

- 이에 따라 온타리오파워제너레이션(OPG)은 캐나다 토론토 근방 달링턴 원자력 발전소에 GE버노바사가 설계한 SMR 

‘BWRX-300 첫 기 설립에 착수함. 전기 출력량 규모는 기기 당 300MW임 

(지디넷코리아 2025.5.11) 

 

3. 英, 해상풍력 투자 인센티브 2배 이상 확대… 1GW당 500억원 초기 자금 지원 

- 영국 정부가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대한 민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청정산업 보너스(Clean Industry Bonus, CIB) 

제도의 예산을 기존 2억파운드(약 3715억원)에서 5억4400만파운드(약 1조107억원)로 약 2.7배 확대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0일(현지시각) 보도함 

- 고금리, 자재비 급등, 공급망 리스크 등으로 수익성 확보가 어려워진 민간 개발사의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임 

- 이번 예산 확대는 올해 말부터 진행 예정인 해상풍력 입찰부터 적용되며, 민간 개발사의 초기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민간 투자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임 

(임팩트온 2025.5.13) 

 

 

 

http://www.newsroad.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396
https://zdnet.co.kr/view/?no=20250509195436
http://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5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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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정책 

1. ‘사용후 배터리’ 국가 핵심 자원으로 키운다… 재생원료 인증제 도입 

- 정부가 사용후 배터리 순환이용을 지원해 국가 핵심 자원으로 키움. 환경부는 14일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함 

- 이번 방안은 △순환이용 시장 조성 △재활용 가능자원 수급 안정화 △기술혁신 및 경쟁력 강화 △전주기 관리기반 구축 

등으로 구성됨 

- 먼저, 순환이용 시장 조성을 위해 재생원료 인증제도를 도입함. 재활용 가능자원 수급 안정화를 위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전기·전자제품을 내년부터 전 품목으로 확대해 폐제품 내 배터리의 회수율을 높임. 

국내 재활용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배터리 소재의 고부가가치 재활용 기술 등을 개발함 

(뉴스핌 2025.5.14) 

 

2. 중기부, 초격차 스타트업 육성 위한 3대 신규 정책 발표 

- 중소벤처기업부가 ‘초격차 스타트업 글로벌 스케일업’ 신규 지원 정책을 발표함 

-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진흥원과 13일 진행한 ‘2025년 초격차 스타트업 Renovation Day’ 행사에서 새로운 스타트업 

지원책으로 △초격차 링크업(LinkUp) △초격차 VC 멤버십 △초격차 IPO 프로그램(Tech-IPO Connect) 3가지를 

소개함 

- ‘초격차 IPO 프로그램(Tech-IPO Connect)’은 기업가치 500억원 이상(시리즈 B 이상)이면서 IPO를 추진 중인 

스타트업 20개사 내외를 대상으로 함 

- 중소벤처기업 전문 IPO 증권사에서 RFP(제안 요청서) 작성부터 발표, 컨설팅까지 전반적인 지원을 제공하게 됨 

(산업일보 2025.5.13) 

 

3. 환경부, 캄보디아 물시장 진출 교두보 확보… “양국 물협력 본격 추진” 

- 김완섭 환경부 장관을 단장으로 한 ‘물사업 협력 사절단’이 캄보디아를 방문해 양국 물기업 간 협력체계를 구축함 

- 기존에 프랑스, 일본 등이 중심이었던 캄보디아 물관리 시장에 우리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만들었다는 

평가가 나옴 

- 환경부는 지난 5~7일(현지시간) 김 장관을 단장으로 한 물 산업 협력 사절단을 캄보디아에 파견해 정부 간 

협력(G2G)뿐 아니라 캄보디아 정부와 한국 물기업 간 협력(G2B) 체계를 구축했다고 8일 밝힘 

(국민일보 2025.5.8)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50513001266
https://kidd.co.kr/news/241555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8074507&code=61121111&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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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업 

1. 머스크·레고가 먼저 쓴다… 세계 첫 e-메탄올 공장 가동 

- 덴마크 에너지 기업 유럽에너지(European Energy)와 일본 종합상사 미쓰이물산(Mitsui & Co.)은 13일(현지시각) 

덴마크 남부 카쏘(Kassø)에서 공동 개발한 세계 최초의 상업용 e-메탄올 생산시설을 공식 개장했다고 밝힘 

- 카쏘 e-메탄올 시설은 연간 4만2000톤(약 5300만 리터)의 e-메탄올을 생산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상업용 플랜트임 

- 생산된 연료는 해운사 머스크(A.P. Moller – Maersk), 장난감 제조사 레고(LEGO), 글로벌 제약사 

노보노디스크(Novo Nordisk)에 공급됨 

(임팩트온 2025.5.14) 

 

2. 테슬라, 중국서 사이버캡·세미트럭 자동차 부품 조달 재개 

- 테슬라는 미국과 중국의 관세 휴전으로 이달말부터 중국에서 사이버캡과 세미트럭용 자동차 부품을 운송받을 계획임. 

14일(현지시간) 로이터가 이 사안에 관련된 소식통을 인용한데 따르면, 테슬라는 지난 달 중단된 중국산 자동차 부품의 

수입을 재개함 

- 그러나 소식통은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성을 이유로 상황이 여전히 변할 수 있다고 덧붙임 

(한국경제 2025.5.14) 

 

3. 닛산, LFP 배터리 공장 계획 철회… 韓, 中 유일 대항마 부상 

- 일본 닛산자동차가 자국인 규슈에 건설할 예정이던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공장의 설립 계획을 전면 철회함. 가격뿐 

아니라 품질에서도 앞서가는 중국 LFP 배터리와의 경쟁이 불가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짐 

- 11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닛산은 규슈 후쿠오카현 기타규슈에 건설할 예정이던 전기차용 LPF 배터리 

공장의 설립을 백지화한 데 이어 18년 만에 임원직 대상의 정리 해고를 검토하고 있음 

(디지털타임스 2025.5.11) 

 

4. CATL, 유럽 공략 위해 추가 IPO… K배터리 3사와 격차 더 벌어질 듯 

- 세계 1위 배터리 회사인 중국 CATL이 홍콩 증시에 상장해 투자에 쓰일 7조원이 넘는 자금을 조달함. 캐즘(대중화 전 

수요 정체)으로 시설 투자를 줄이고 있는 한국 배터리 3사와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옴 

- 12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CATL은 이날 홍콩 증권거래소에 기업공개(IPO)를 위한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함. 

CATL은 주당 263홍콩달러(약 4만7000원)에 1억1790만 주의 신주를 발행할 계획임. 조달 자금 규모는 

311억6713만홍콩달러(약 5조6000억원)임 

(한국경제 2025.5.12) 

 

 

 

http://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5092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5143364i
https://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5051102109932049002&ref=naver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51278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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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 

1. 두산에너빌리티, 태국 GPSC와 암모니아 이어 차세대 원전 협력 확대 

- 두산에너빌리티가 태국 국영 에너지기업 GPSC와의 협력을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차세대 원전 분야까지 확대함 

- 14일 업계에 따르면, GPSC의 수폿 테차와라신사꾼 이사회 의장을 비롯한 이사진과 경영진이 최근 경남 창원에 위치한 

두산에너빌리티 본사를 방문함 

- 암모니아 혼소·CCUS(탄소 포집·활용·저장) 공동 연구개발 프로젝트 현황을 점검하고 SMR 관련 협력 방안을 모색함 

- GPSC는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SMR의 △생산 공정 △시장 수요 △기술 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탄소중립 

솔루션 밸류체인 강화를 위해 관련 기업들과의 협력을 확대할 방침임 

(더구루 2025.5.14) 

 

2. ‘범현대家’ 현대코퍼레이션, 신사업 박차… 獨업체와 첫 ‘재활용 JV’ 설립 

- ‘범현대가(家)’를 대표하는 종합상사인 현대코퍼레이션이 독일 태양광 재활용업체 플랙스레스와 태양광 중심 재활용 

합작법인(JV)을 설립함. 사업 다각화 차원에서 친환경 신사업에 속도를 높인다는 구상임 

- 현대코퍼레이션은 조만간 태양광 재활용 사업에 관한 국내 실증을 거쳐 해외로 적용범위를 확대할 계획임 

(파이낸셜뉴스 2025.5.14) 

 

3. DS단석, 日코스모오일社와 SAF 전처리 원료 납품 

- DS단석은 일본 코스모오일(COSMO OIL)사가 오는 6월 가동하는 연산 3만톤 지속가능항공유(SAF) 생산 설비에 

투입할 전처리 원료(UCO, CORSIA 인증) 관련으로 약 14억원 규모의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힘 

- 이번 계약 체결로 납품하는 SAF 전처리 원료는 초도 거래건으로, 해당 물량은 이달 하순 선적될 예정임. 이번 계약을 

통해 DS단석은 오는 2027년까지 약 30조원 규모가 예상되는 글로벌 항공유시장의 사업 확대 발판을 마련함 

(에너지신문 2025.5.13) 

 

4. KMC해운-덴마크 에스박트, 합작법인 출범… 韓 해상풍력사업 협력 

- 중견 해운업체인 KMC해운이 덴마크 해양 서비스선 전문선사 에스박트(ESVAGT)와 해상풍력 시장에 진출함 

- 13일 에스박트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8일 KMC해운과 합작법인 ‘KESTO’을 설립해 한국 해상 풍력발전 시장을 공략할 

교두보를 마련함 

- 양사는 합작법인으로 한국 해상풍력 시장에 전문성을 발휘할 예정임 

(더구루 2025.5.13) 

 

 

 

https://www.theguru.co.kr/news/article.html?no=86917
https://www.fnnews.com/news/202505131648010750
https://www.energ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604
https://www.theguru.co.kr/news/article.html?no=86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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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검색 기간: 2025.5.9(금) ~ 2025.5.15(목)​
 

제공일시    2025 5 23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 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EU, 원자력 기반 수소 ‘저탄소 연료’ 인정 2028년까지 유예 

- 유럽연합(EU)이 원자력 발전으로 생산한 수소를 ‘저탄소 연료’로 공식 인정하는 결정을 2028년까지 유예하면서, 수소 

경제 전환에 속도를 내려던 원자력 산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음 

- 유럽연합위원회(EC)는 ‘저탄소 수소’에 대한 정의와 인증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원자력 

발전소와 전력 구매 계약(PPA)을 체결한 수소 생산 방식의 분류 여부는 2028년 7월까지 유보됨.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2026년 6월부터 시작될 예정임. 이는 원자력 기반 수소가 최소 3년 이상 ‘저탄소’로 인정받지 못한 채 정책적 

공백 상태에 놓인다는 의미임 

- 원자력 산업계는 강한 반발을 표명하고 있음. 유럽 원자력 산업 단체 뉴클리어 유럽(Nuclear Europe)의 에마뉘엘 

브루탱 사무총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유예하는 것은 재생에너지를 통한 수소 생산 방식에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제공한다”고 비판했음 

- EU는 2023년부터 재생에너지 기반 수소를 ‘그린 수소’로 인정해 시장 육성을 본격화한 반면, 원자력 기반 수소는 

제도권 밖에 놓이면서 투자와 인프라 확대가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EU 집행위 대변인은 “회원국에 적합한 

균형 잡힌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며 “각 수소 생산 방식에 대한 명확한 규정 수립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음 

- 현재 유럽 내 산업용 수소는 대부분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생산되며, EU는 이를 탄소 배출이 없는 수소로 점진적으로 

대체하려 하고 있음. 로이터에 따르면, 이번 수소 생산 방식의 공식 인증 여부는 향후 인프라 투자, 기술 개발, 시장 확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이번 초안은 원자력 에너지 활용을 둘러싼 EU 회원국 간 갈등을 다시 부각시켰음 

- 프랑스, 폴란드, 스웨덴 등 친원전 국가들은 원자력을 에너지 전환의 핵심 에너지원으로 간주해 적극적인 인정을 

요구해왔음. 반면, 독일, 덴마크, 스페인 등은 방사성 폐기물 등 환경 리스크를 이유로 원자력을 일부 녹색 정책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임. 이들 국가는 태양광, 풍력, 수력 중심의 전통적인 재생에너지 전략을 고수하고 있으며, 원자력 

포함이 정책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보고 있음 

- 원자력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지만, 방사성 폐기물 처리 문제와 재생에너지와의 본질적 차이로 인해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임 

- EU 회원국 전문가들은 이번 초안을 오는 16일(현지시각)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임. EU 집행위 대변인은 “모든 

회원국에 적합한 균형 잡힌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수소 생산 방식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수립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음. 특히, 수소 경제 전환의 관건이 되는 생산 방식 인증 문제를 장기간 방치할 경우, 기업들의 투자 

위축과 기술 개발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임 

(임팩트온 202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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